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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전화 : 031-201-0409

	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  애누에 치기는 누에치기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로 애누에의 생리적 특성에 맞는 누에치기로 누에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누에치기는 좋은 뽕잎과 알맞은 온·습도 등의 환경조건 및 잠실잠구의 병원균 오염정도에 따라 좌우되므로 좋은 애누에 뽕의 확보, 누에의 생리에 적당한 사육온·습도의 조절 및 누에치기 전이나 누에치기 중에 소독을 철저히 해야한다.

	 
	 

	 
	1. 애누에용 뽕

	 
	 
	가. 뽕따기

	 
	 
	  뽕따기는 누에치는 방법이나 사육시기에 따라서 다르다. 일반적으로 봄누에의 애누에 때는 잎뽕따기를 하나 사육량이 많을 때에는 순따기로 한다. 가을누에 때 새순을 기르지 않았을 때는 한잎따기를 하여야 한다. 이때는 뽕나무 눈에 손상을 입히지 않게 해야 다음해 뽕이 잘 피게 된다. 봄베기나 여름베기한 뽕밭에서 애누에 뽕을 골라 딸 때는 최대광엽법(最大光葉法)등으로 뽕을 딴다.

	 
	 
	표 1. 최대광엽법 뽕따기 기준
영 별

초가을누에

늦가을 누에

1령뽕
2령뽕
3령뽕 

최대광엽포함 밑으로4~5장
최대광엽 밑으로 6~7장
최대광엽1~2밑으로 7~8장 

최대광엽포함 밑으로 3~4장
최대광엽 밑으로 4~5장
최대광엽 밑으로 5~6장 

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 
	나. 뽕 저장

	 
	 
	  애누에 때 뽕은 연한 뽕이므로 온도가 낮고 습기가 많으며, 바람이 없고 어두운 곳에 젖은 천이나 비닐 등을 이용하여 시들지 않게 하고, 될 수 있으면 하루 이상의 저장을 피하고, 저장중 뽕에 물을 뿌릴때에는 다음 뽕줄 때 물기가 없을 정도로 한다.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2. 누에자리 넓히기

	 
	  누에가 커지면 점점 생활 공간이 넓어야 하므로 뽕주기 전이나 똥갈이 때에 자리 넓히기를 해야 한다. 애누에 때 너무 배게 치면 누에의 건강에 나쁘고 누에자람새도 고르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

	 
	표 2. 애누에때의 알맞는 자리면적 
(단위 : 상자치기 상자당 면적)

영 별

초 기

중 기

후 기

1 령
2 령
3 령

0.18㎡       
0.75(0.97)
1.62(1.94)

-
-
3.67(3.02)

0.75(0.86)
1.62(1.80)
3.96(3.67)

주) ( )는 방건지치기 면적 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3. 똥갈이

	 
	  누에자리에 태운 겨를 뿌린 후 망을 걸고 2회정도 뽕을 주어 누에가 망위로 올라오면 망을 들고 뽕찌꺼기와 누에똥을 수거해 버린다. 똥갈이는 누에 병의 근원을 없애고 또한 찌꺼기에서 생기는 불량가스를 없애 깨끗한 사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. 똥갈이 횟수는 1령 때는 생략하고 누에가 완전히 잠들면 자리를 펼치고 2령때는 누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와 잠똥갈이로 2회, 3령때는 깨어났을 때, 중간똥갈이 및 잠똥갈이 등 3회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.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4. 자고 깰때의 관리

	 
	 
	가. 잠들무렵

	 
	 
	  누에가 잠들 무렵이 되면 식욕이 점점 적어지므로 먼저 준 뽕이 채반에 남는 상태를 잘 관찰하여 뽕량을 줄여 간다. 뽕은 국수모양(긴사각형)으로 썰어준다. 또 잠똥갈이망을 넣는 시기는 자는 누에가 한 두마리 보이기 시작할 때가 적기이다.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 
	나. 잠자는 시기

	 
	 
	  누에가 잠에 들면 석회나 태운 왕겨를 뿌려 누에자리를 건조하게 한다. 잠실의 온도는 사육때 보다 1℃정도 낮게하고, 습도는 70%내외로 건조하게 하는 것이 좋다.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 
	다. 잠에서 깨어났을 때

	 
	 
	  자고 깨기가 고르지 않아 잠에서 깬 누에가 보이고 10~12시간 후에도 자는 것이 있을 때는 망을 걸고 뽕을 주어 빠른 것과 늦은 것을 분리하여 사육한다. 똥갈이는 망을 걸고 뽕을 2번 정도 준 후에 하는 것이 좋다. 뽕은 전령의 한밥 때에 준 뽕과 같은 질의 뽕으로 그 양은 70~80%정도로 준다. 이때에 자리 넓히기도 한다.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5. 손쉬운 애누에 치기

	 
	 
	가. 상자치기

	 
	 
	  누에떨기 1일전에 나무상자는 미리 물에 담구어 물을 먹게한 후 상자 바닥에 누에자리 종이를 깔고 누에 자리를 만든다. 상자를 잠실바닥에 쌓아서 누에치기를 하므로 잠실의 작업공간이 넓어 일하기 편하다. 맨 위의 상자는 방건지나 비닐로 덮어서 뽕이 마르지 않게 한다. 비닐로 덮을 때에는 5㎠에 3㎜정도 크기의 구멍 1개를 뚫어서 상자내에 공기의 유통을 좋게 하고 과습을 방지한다. 함석 상자는 왕겨나 태운 왕겨를 바닥에 깔고 0.2% 포르말린으로 적셔서 보습하지만 스폰지(두께 30㎜)를 이용하면 보습력이 좋아서 편리하다. 뽕주는 횟수는 1일 2회도 가능하나 사육경험이 적을 때는 3회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. 상자의 재질은 나무, 함석, 스치로폴 등을 이용하는데 규격은 다음과 같다. 

	 
	 
	표 3. 상자규격 및 소요량
상 자 규 격(㎝)

소 요 량(상자당)

1~2령

1~3령

  60×90×12
75×105×15
90×180×15

3개
2
1

6개
4
2

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 
	  사육상 유의사항으로는 상자내 온도가 25℃이하가 되지 않게 하고 누에가 잠들려고 하면 상자안에서 꺼내 누에채반에 옮겨 건조하게 해야한다

	 
	 
	표 4. 애누에 사육 최적 온·습도

	 
	 
	누에나이별

1령 

2령 

3령 

온습도

온 도(℃)
습 도(%)
(건습구차) 

27
90
(1.0) 

26
85
(1.5) 

25
80
(2.0) 



	 
	 
	 
	 
	 
	 

	 
	 
	나. 방건지 치기

	 
	 
	  이 방법은 누에채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~2령 때는 누에자리 밑에 방건지를 깔고 그 위에 누에자리를 만들어 뽕을 준 후 다시 그 위에 방건지를 덮는 것이 보통이며, 3령때는 위에 덮기만 한다. 덮는 재료나 채반내 습기보유 정도에 따라 뽕주는 횟수를 달리 하여야 하나 보습 방건지 치기는 1일 2회, 무보습치기는 3회로 한다.
  보습재료로는 3㎝두께의 스폰지를 4각이 되도록 길게 썰어서 물에 적셔 누에자리 가장자리에 두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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